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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『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군대의 효력: 비교사적 연구』는 오스만 제국의 후진적

인 본질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동안 오스만 군대가 전쟁의 수준과 효력을 최

고조로 높였음을 밝히는 책이다.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, 오스만 제국이 전장에서 

성공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, 즉 독일인 장군과 장교들의 존재, 기후, 날씨, 적국이 

가진 부정확한 정보, 적국의 아마추어적인 작전 때문이라는 것이다. 그러나 군사전

략가인 저자 에릭슨 대령은 기후나 날씨 같은 요소들은 적국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

이기 때문에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. 저자의 결론은 오스만 군대

가 조직적인 전술, 경험 많은 지휘관들, 전투를 조직하는 능력, 독일의 전쟁 양식을 

모방하여 적용하는 능력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성공하였다는 것이다. 그 이유는 전

장에서 전투원간의 상호 소통과 영향이 전투 효과를 배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

다.  

책은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. 1장은 ‘재난의 잿더미에서’, 2장은 ‘1915년의 갈

리폴리’, 3장은 ‘1916년의 쿠트 알 아마라’, 4장은 ‘1917년의 3차 가자-베에르셰바’, 5

장은 ‘1918년의 메기도’, 6장은 ‘결론: 군대의 강점’에 관해 설명하였다. 저자는 터키

인에 대항해 싸운 영국군 150만 명 중 오스만 군대의 손에 죽은 사망자가 264,000

명이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90만 명에 불과한 오스만 군대의 능력을 강조하였

다. 부록으로 오스만 군대의 계급, 1918년의 다른 전쟁의 위협들, 오스만 보병 분류

를 담고 있어서 오스만 군대 내부의 조직적 상황도 알 수 있게 한다. 


